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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영웅들              19-06-15

1944년 6월 6일에 유럽의 노만디 상륙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상륙작전을 위해 상륙선박에 오를 때 젊은 군인들은 그 작전이 성공할 찌 또는 성공하더라도 자신이 살아 남을 찌 기대도 자신도 없이 오직 나치 정권에서 시달리는 동료 인간들을 구출한다는 사명 감 하나만으로 적진에 진격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똑 같은 용맹 심으로 공산 치하에서 시달리는 국민을 구출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소나기 같이 날아오는 총탄 속으로 용사들은 뛰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륙 작전 수행에 수만 명의 용사들이 전사를 했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보다 귀하게 여긴 인류애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영웅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오늘 날 자유로운 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의 용감한 희생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TV 카메라도 없었고 그런 희생이 훗날에 유공자로 대우 받을 기약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면 그들의 영웅적 희생은 많이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웅심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 15:13) 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본 도교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지하철에 뛰어 들어 생명을 잃은 한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도 자세한 내력도 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영웅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일을 잘 했다는 인정을 누가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까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일하면 당신이 성취한 일의 성과에 놀랄 것입니다.” 한국의 매체에 보도되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농촌에서 모심기를 하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모를 심는 장면이 TV 화면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TV 카메라가 철수하자 마자 국회의원들이 모두 논에서 나와 사라졌다는 보도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미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 6:3)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례가 로스 안젤레스에서 있었습니다. 1960년 대에 로스 안젤레스의 야구팀의 3루수였던 켄 맥멀렌 (ken McMullen)의 아내 이야기 입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의사는 그녀가 아기를 출산하면 생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낙태를 권고했습니다. 멕멀렌의 아내는 그런 소식을 듣고  태아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노라고 했고 건강한 어이를 출산 한 후 산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해에 더저스 팀 전원은 야구 복에 맥멀렌 여사를 추모하는 마크를 일년 내내 달고 경기를 펼친 적이 있음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녀는 참으로 영웅이었습니다. 끝
